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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일본 대형 연금운용회사, 

부실운용으로 가입자 피해 발생

이상우 선임연구원

 일본 금융청은 퇴직연금 운용회사인 AIJ 투자자문사가 수탁한 연금자산을 부실 운용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

한 것을 확인하고 동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켰으며, 연금운용사의 부실 운용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

 AIJ의 부실운용 피해는 94개 기업(위탁연금 건수는 120건)이 맡긴 약 2,000억 엔 규모의 연금자산 

중 1,830억 엔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피해 기업에 종사하는 약 88만 명의 근로자

들이 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짐.

 금번 부실운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동종 기업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주로 가입한 후생연금기금 

가입 기업들로 택시나 트럭업체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임.

 증권위의 검사 결과 AIJ는 2002년부터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맨 제도에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기업들이 위탁

한 연금자산 전액을 신탁은행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이후 홍콩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금번 피해 기업들 대부분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최대 

24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짐.

 AIJ는 동 기업들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용 직후부터 자산가치

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AIJ의 투자손실 배경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손실 때문인지 아니면 수탁 자산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

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인지에 대해 현재 일본 금융청이 이를 조사 중에 있음. 

 한편, AIJ는 일본 신용평가사 R&I가 실시한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형 

자산운용사로 인기가 높은 회사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R&I는 2009년에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AIJ의 수법이 월가의 매도프(Madoff) 사기 

사건을 모방한 일본판 매도프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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